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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마라톤

2018년 10월 22일 월요일

경주국제마라톤 뉴 스타 탄생 ｜ 케냐 체보로르 2시간8분26초 첫 정상

꺞꺞35km구간 스퍼트 끝까지 선두 지켜
“경주 날씨 굿…작년꺠경험도 큰 도움
꺞꺞내년엔 2시간 6분대 기록 도전할 것”

꺞꺞남녀부 엘리트 조세호·이숙정 정상

42세 송영준·52세 배정임씨마스터스남녀우승

화제의 참가자들

최재웅·윤수정씨유모차끌고 5km
김동은씨,장애딸과10km희망러닝

송영준(42·구미시육상연맹)씨는 ‘동아일
보 2018 경주국제마라톤’ 마스터스 남자부
문에서 2시간29분18초로 가장 먼저 결승선
을 끊었다. 지난해 1월 여수마라톤대회부터
풀코스 도전에 나선 그는 개인 최고기록 경

신과 함께 ‘마스터스 마라토너의 성지’라 불
리는 경주국제마라톤 마스터스 부문 첫 타
이틀을 차지했다. 경북 구미시의 공장에서
현장생산직으로근무하는송씨는한국나이
로 불혹이 된 3년 전부터 마라톤을 시작했
다. 마스터스여자부문에서는 배정임(51·경
남 김해시)씨가 2시간56분9초로 우승했다.
2005년 경주국제마라톤을 시작으로 경주대
회에서만 6번째이나정상을밟았다. 2016년
이후2년만에경주대회타이틀을되찾았다.

결혼 2년 차 부부 남편 최재웅(37)씨와 아

내 윤수정(30)씨는 5km 부문(마스터스)에
생후 5개월 된 아들(이선)을 유모차에 태우
고나와완주에성공해눈길을끌었다.이부
부는 2013년 연애를 시작하고부터 지난해

임신전까지매년4번이상국내마라톤대회
(마스터스 하프·10km 등)에 참여할 정도로
달리기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다. 최씨는
“점차거리를늘려가다가훗날손을잡고세
식구가 함께 뛰는 장면을 상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은(52)씨는 발달장애 2급인 딸 미진
(21)씨의 손을 잡고 10km를 뛰었다. 수시로
“할 수 있어”를 외치며 딸을 응원한 김 씨는
골인 지점을 통과한 뒤 딸을 보고 활짝 웃었
다. 김씨 부녀를 비롯해 경주지역 발달장애
인과 이들의 가족이 모인 마라톤 동호회 ‘달
려라, 달팽이’ 회원 27명은 경주 시내를 힘
차게달렸다. 최용석기자gtyong@donga.com

김동은씨와 딸 미진씨

케네디 키프로프 체보로르가 21일 경주시민운동장에서 열린 ‘동아일보 2018 경주국제마라톤’에서 2시간
8분26초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하고 있다. 경주 ｜ 박영대 동아일보 기자 sannae@donga.com

케네디 키프로프 체보로르(28·케냐)가
21일 경주시민운동장에서 열린 ‘동아일보
2018 경주국제마라톤(경상북도·경주시·
대한육상연맹·동아일보·스포츠동아 공동
주최)’에서 2시간8분26초로 우승을 차지
했다. 한국 첫 방문이었던 지난해 이 대회
에서 2시간9분43초(6위)의 개인 최고기록
을 세웠던 체보로르는 두 번째 경주 방문
에서 다시 개인 최고기록을 세우며 우승까
지 차지해 남다른 인연을 이어갔다.

최근 2년간 이 대회에서 연속 우승을 차
지한 필렉스 키프로티치(30·케냐)가 자리
를 비웠고 한국 귀화 후 첫 출전한 윌슨 로
야나에 에루페(30)는 대회 2주전 아킬레스
건 부상의 여파로 전력을 쏟지 못했다. 2시
간 5분대 개인 최고기록을 보유한 마크 코
리르(30·케냐)의 우승 가능성이 높게 점쳐
졌지만 35km 구간부터 깜짝 스퍼트로 단
독 선두로 치고 나온 체보로르가 결승선이
가까워질수록 2위와의 간격을 더 벌리며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체보로르는 “30km에서 개인최고기록
이 나왔다. 컨디션이 괜찮아서 그때부터
스퍼트를 시작했다. (첫 국제대회 우승이
었던) 3월 충칭 대회에서도 막판에 혼자 달

렸던 경험이 있어 크게 어렵지는 않았다”
며 “개인최고기록으로 우승을 할 게 확실
시 돼서 매우 기쁘게 달렸다”고 소감을 밝
혔다. 이어 “경주 날씨가 정말 좋다. 지난
해 경험한 코스나 기온, 날씨에 맞춰 훈련
한 게 큰 도움이 됐다. 내년에는 2시간6분
대 기록이 목표다”고 덧붙였다. 우승상금
5만 달러(한화 약 5600만원)를 보너스로
챙긴 그는 “7살 아들과 가족을 위해 먼저
쓰고, 남으면 훈련비로 활용하겠다”며 미
소를 보였다.

조세호(27·이천시청)는 남자부(엘리트)
에서 개인 첫 우승(2시간21분57초)을 달성
하며 4월 창단한 이천시청 팀에도 첫 우승
을 안겼다. 이천시청 유재성 감독은 남자
부 지도자상을 받았다. 유 감독은 현역 시
절 동아마라톤대회(1985∼1986년)에서 연
거푸 정상에 올랐던 인연을 지도자가 돼서
도 이어가게 됐다. 조세호는 “동계훈련을
못 받아 몸만들기가 힘들었는데 하계 훈련
때 욕심을 가지고 하다보니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말했다.

여자부(엘리트)에서는 이숙정(27·삼성
전자)이 생애 첫 2연패를 달성했다. 그는
“훈련 초반만 해도 컨디션이 안 좋아서 고
민했는데 다행히 컨디션을 찾았다. 2연패
부담으로 긴장도 많이 했는데 기쁘다. 내
년에는 3연패와 기록경신을 함께 하고 싶
다”며 밝게 웃었다. 조세호의 아내 임은하
(29·경주시청)는 2위에 그쳐 아쉽게 ‘부부
동반 우승’에 실패했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두꺠번째경주대회서개인최고기록깜짝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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